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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경이 누구이며 교회 안에서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가톨릭의 교계제

도(敎階制度)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  

교계제도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설정된 교회내의 제도적 질서로써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는 부제, 사제(신부), 주교의 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우리는 성직자라 

부르며, 신품성사에 의해 거룩한 직무, 즉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봉사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본당신부, 보좌신부, 부제 등 교회  

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성직자들의 직책을 뜻하는 명칭들은 위에서 언급된 세 계층(주교, 

사제,부제) 중 어느 한 계층에 속하게 될 뿐이다. 즉 교황, 추기경, 대주교,주교는 모두   

주교품을 받은 ``주교"로서 직책상으로만 상하 관계에 있지 성사적으로는 똑같은 주교직에 

있을 뿐이다. 

 

추기경(樞機卿: Cardinalis )은 라틴어의 `까르도'(cardo : 문지도리,즉 문을 열고 닫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쩌귀)에 그 어원을 두며, 교회의 중추(中樞)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추기경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교계제도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인 

교황 다음 가는 고위 성직자 지위에 있다. 이들은 전 세계 교회운영에 있어서 교황의 주요 

협조자로서 교황을 보필하고 교황의 자문에 응하며 교황에 의해 선임된다. 또한 추기경들은 

집단적으로는 추기경단을 구성하며, 교황좌 공석시, 즉 교황의 사임이나 사망시에 교황   

선출권을 갖는 특권이 있다. l059년 니콜라오 2세 교황 이래 교황 선출권이 오로지       

추기경들에게만 부여됨으로써 기타 주교들보다 우월한 권위를 추기경들이 가지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l3세기에서 l5세기까지 추기경의 수는 대개 30명 내외로 일정치 않다가 

l586년 교황 식스토 5 세는 그 수를 70명으로 제한하였으나, 근세기에 들어서 교황 요한 

23세는 l962년 이 70명 정원제를 폐기하고 추기경 수를 늘린 이래 l973년 바오로 6세 때 

추기경 총수는 l45명에 이르렀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즉위한 후 추기경 수는 계속 늘었는데 

지난 6 윌 28일에 22명의 새 추기경을 임명함으로써 지금은 교회 역사상 최대의 수인    

l63명의 추기경이 있다. 그러나 이미 l97l년 바오로 6세 때부터 추기경의 소임에 연령제한을 

두어 8O세 이상이 된 추기경들은 교황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재 58개국 l63명의 추기경들 중에서 교황 선출권이 있는 추기경 수는 l2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는 l969년 서임된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과 금번 2006년 2월 

서임된 정진석(니꼴라오) 추기경 등 두 분이 있다. 

 

교황의 선출권 이외에, 추기경들은 상시에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의 여러 부서의 장관     

내지는 위원으로 활동하며, 바티칸에 상주하지 않는 추기경들도 부정기적으로 교황에 의해 

소집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전체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교황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추기경의 선발은 교황의 자유롭고 고유한 권한에 속하며, 그 자격은 주교가 아니어도     

사제품을 받았으면 그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반드시 주교품을 받아야만 한다. 

지난번 추기경 임명시에 89세의 예수회의 파울뎃짜 신부가 추기경으로 임명된 예를 볼 수 

있다. 추기경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교황의 임명 발표 사실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추후에 

따르는 서임예식은 별다른 법적인 의미가 없다. 이 서임예식에서는 특히 교회와 신앙을   

피로써 지킨다는 의미로 전통적으로 진홍색의 추기경 모자와 복장 등을 교황으로부터 받게 

된다. 모든 추기경들은 바티칸에 상주하든 하지않든 간에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가진다. 


